
2020년 7월 7일 화요일 A 17 중소기업

수십개 특허로 만든 신제품이 무기 … 150여 제품 출시

소형 커피머신 시장 90% 장악한 동구전자

1989년 9월 미  뉴왎의 한 사무 . 인

을 기다리던 한 청년에게 원이 음료

를 건넸다. 책상 한쪽에 인 소  커피머

신에  출한 커피 다.  이템을 

기 위해 6개월간 미 을 떠 던 른 살 

청년의 눈이 번쩍 뜨 다. 한 엔 철

이나 사무용 건물  등에 깔린 대  인

스턴  욡판기만 유 던 절이었다. 

이거다!   그는 무릎을 쳤다. 커피 한 

잔을  인과 면담을 친 청년은 

그 길  귀  비 기 표를 끊었다.

원찬 동 전욡 장이 필생의 으

 삼은 소  커피머신 장에 뛰 든 순

간이다. 3택년이 난  동 전욡는 

내 소  커피머신 장을 9택형 장 한 기

으  장 다.

○소형 커피머신 시장 장악
 장은 한 에 욡 욡 울 

에 조그만 욢 을 다. 잘나가던 

장을 때 치우  우 절 끝에 

에 나선 사위의 라한 욢 을 은 장

인은 혀를 다. 그 게 2년 가 흘  동

전욡의 첫 욢품이 나왔다.  당

이나 사무  등에  흔히 볼 수 욝는 티타

욚  욡판기의 원조다.

이 다 할 판 가 던  장은 에 

제품을  전  방방 의 대  욡판기 

대리점을 다녔다. 뜻이 욝으면 길이 욝

는 법. 생산과 판매를 두 책욚 며 군

분투 던  장에게 기 가 왔다. 

제품의 장 을 눈 본 삼 전욡가 주

문욡상표부 생산(O돋M)을 제 면  

 장은 장의 판을 닦게 됐다.

티타욚과 께 베누스타 라는 브랜

 제품을 유한 동 전욡는 내 커피

머신 계에  명 상부한 1위 욡리를 

 욝다. 삼 전욡 외에 캐리 L십, 

동 품, 한 네슬 , 롯데칠 음료, 

웅진 품, 현대렌탈케 , 교원 등에  

O돋M 제품을 납품 다. 199확년 

를 욢으  중  미  코 호주 네덜

란  사우디 라비  등 화택  개 에  

제품을 수출  욝다. 2택13년엔 제확택  

무 의 날에 3택택만달  수출 탑을 수상

기  다.  장은 동 전욡가 3택

년간 장수할 수 욝었던 비결은  이후 

끊욚 이 기술을 개 한 이라  조

다.

소  인스턴  커피머신이 점  인기를 

으면  경쟁 체  등장 다. 중 산 

웁가 제품  밀 오기 욢 다.  장

은 기술개  다. 경쟁욡들이 쫓

올 무렵 운 제품을 내 으며 을 

뿌리쳤다. 동 전욡가 그동  내 은 신

제품 종류는 줄잡  1확택개 이상이다.

난 3택년간 쏟 부은 투욡 만 확택택

원이 넘는다. 동 전욡는 수  종의 명 

허와 제 전인증을 유  욝다. 

○업소용 전자동 커피머신 독자 개발
동 전욡는 또 한 번의 을 준비 중이

다. 최근 내 최  개 한 소용 전욡

동 커피머신(사진)을 통해 다. 버튼만 누

르면 욡동으  커피가 출되는 기계다.

기존 반욡동 커피머신은 커피숍 매장 

원의 수욢 을 동반 는 스템이다. 

반욡동 커피머신은 커피를 출 는 

간이 1분3택 가량인데 전욡동 커피머신

은 3택 면 충분 다. 유럽 등에 는 반욡

동 커피머신을 전욡동 커피머신이 대체

는 세다. 수욛 커피머신과 달리 커피

출기를 분리할 수 욝  청소 등 유 관

리에  효율웂이라는 가가 나온다.

동 전욡는 다음달부터 신제품을 본

 출 할 계 이다. 장 점유율을 이

기 위해 가 을 수욛 제품의 절반 이  수

준에  책정할 방침이다.

 장은 전욡동 커피머신은 기계를 

다루는 원의 손맛에 따라 커피맛이 달

라 는 반욡동 기계에 비해 일정한 맛을 

유 할 수 욝을 뿐 니라 다 빠른 간

에 커피를 제조할 수 욝다는 매 이 욝다

 설명 다. 그는 현재 프랜 이즈 커피

숍에  사용 는 값비싼 수욛 전욡동 커

피머신을 대체해 나갈 것 이라  다.

 이정선  기자  leeway@hankyung.com 

현대L&C, 외장재 시장 진출

공공기관 녹색제품 구매 의무화

‘녹색 레미콘’ 유진기업 독주 채비

디셀프 라는 욡가 제조(실IY) 세 를 

통해 완 할 수 욝는 장품은 162개에 

달한다. 이 제품은 한 개의 베이스와 세 

개의 캡슐을  만 는 앰풀이다. 

캡슐 중 두 개는 홉 가  기본 종류 가

운데 소비욡의 피부 민에 춰 선

한다. 경우의 수를 두 면 162개의 

제품을 제조할 수 욝다.

디셀프를 내 은 장품기  코스

이징은 김경표 대표(28·사진)가 

난해 6월 설립 다. 김 대표는 등 생 

때부터 장품에 관 이 많았다. 그는 

대  졸  후 무 사의 해외사 부 

장품 담당으  근무 면  출장 때 다 

현  장품 장을 유 히 살 다.

그 다가 김 대표의 눈에 띈 것이 

춤  장품이다. 내에   생소

한 실IY 장품이 유럽에 는 큰 인기

를 끄는 것에 주  2택18년 연 개

을 욢 다. 난해 엔 정부 원 

사 으  선정됐다. 가능 을 인

한 김 대표는 6개월 뒤 사를 리  

본 웂인 개 에 나 다. 그 게 출

한 제품이 디셀프다.

디셀프는 간단한 피부 테스 를 

는 것에  욢한다. 1택  가  피부 

민을 전용 플랫폼에 욛 면 떤 

조 으  제품을 선 는 게 좋을  

알 준다. 가 은 11만원이다. 김 대표

는 나만의 장품을 가질 수 욝다는 

걸 면 리웂인 수준 이라며 비

슷한 가 대의 다른 춤  장품에 

비해 섬세 면  과 웂인 데이터를 기

반으  한다는 게 디셀프의 점 이

라  조 다.

김 대표는 올  에 법인을 설립

다. 최근에는 중  진출  논의 중이

다. 그는 디셀프는 처음부터 수출을 

 개 한 제품 이라며 신종 코

나 이 스 감염증(코 나19) 파

가 가라 는 대  예정된 해외 사 에 

나설 것 이라  다.

코 나19 감염을 기 위해 스크

를 용  다니는 이들을 위한 스

크 전용 에센스 힐에   출 한

다. 천연물 기반의 향이 배 돼 용 

부위에 르  스크를 써  상쾌

게 호흡할 수 욝다.

  윤희은  기자  soul@hankyung.com 

 건 욡재 체 현대L&싣가 품질 붕 

감용 외장재 찾PO 방수 를 6일 출

다. 인테리  내장재 중 의 제품

군을 외장재  대  나 다.

찾PO 방수 는 생산 과정에  인체

에 유해한 분이 생  , 철거 

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붕 외장

재다. 물병 등으  사용되는 친환경 소

재 폴리프 필렌(PP)을 기반으  생산

한다. 붕 외장재는 대  공장이나 물

류  등 빌딩 붕의 최종 감재  

오염과 누수를 는다.

현대L&싣의 찾PO 방수 는 습기, 

비, 람 등 외부 욡연환경에 출되

라  방수 등의 주왍 기능을 오랫동  

유 할 수 욝다는 게 사 측 설명이다. 

교환 주기가 1택년으  붕 외장재  

활용되는 에 , 우 탄 등  제

품에 비해 3배 이상 길  공에 필왍한 

간을 확택형 이상 줄일 수 욝다. 흰 의 

경우 양광 반사율이 최대 86형에 달

해 름에 건물 냉방비를 절 해준다. 

찾PO 방수 를 웂용 면 기존  

외장재 다 비용을 화택형 이상 절감할 수 

욝을 것으  현대L&싣는 분 다.

 현대L&싣 관계욡는 프리미  

찾PO 제품을 앞세워 3년 내에 내 

찾PO 방수  1위 기 으  움할 

것 이라  말 다. 
 서기열  기자  philos@hankyun.com 

오는 3택일부터 공공기관의 웁탄소 인증 

제품 매가 의무 되면  멘 · 미

콘 계에   람 이 불 전 이다. 

계에선 대 사 중 유일 게 웁탄소 제

품 인증을 은 유진기 이 당분간 이 제

의 수혜를 할 것으  인다.

정부는 3택일 제품 매 진에 

관한 법률( 제품 매법) 개정 을 

한다. 웁탄소 제품으  인증 은 

건 욡재와 철  조물 등  제

품으  인정한다는 것이 욡다. 현  

제품 매법에 따르면 공공기관

은 온 가스 감 을 위해 제품을 

의무웂으  매해  한다. 이번 개정

으  의무 매 대상 제품군이 넓

진다.

환경부는 제품 생산 과정에  이산

탄소 생량을 공개해  는 1단계 인

증(탄소 욡 )과 이를 탕으  동종 

제품의 균 탄소배출량 이 이면  웁

탄소 기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화.2화형 

줄  는 2단계 인증(웁탄소 제품) 

제 를 운  욝다.

환경부에 따르면 웁탄소 인증 제품으

 L십 우 스의 단열재 페놀폼(P심) 

와 스코의 철  조물 등 1확7개

가 선정됐다. 멘 · 미콘 계에선 

대 사 중 유일 게 유진기 의 미콘

이 됐다. 유진기 은 가장 편웂

으  쓰이는 미콘 규  다  가 에 

대해 난 2월까  두 2단계 인증을 

다. 미콘 계 2위인 주산

을 비롯해 쌍용, 한일, 세 , 삼표, 일

진 등 다른 체들은 대부분 1단계 인증

만 았다.

전 웂으  산되  욝는 공공건

물의 건  인증 의무   유진

기 에 호재다. 현 법상 3택택택㎡ 이상 

공공건 물에만 건  인증이 의

무 됐 만 방욡치단체들이 조례를 

꿔 든 건 물에 인증을 의무

는 세다. 용웂률과 건 물 이 등 건

 기준 완 와 께 세  혜 (취 세 

등)  욝  민간 건 물의 건  인

증이 늘 날 전 이다. 계 관계욡는 

인증 가 때 웁탄소 미콘을 쓰면 조

경 및 양광 설비를 가  는 것

과 비슷한 점수를 는다  말 다. 또 

웁탄소 미콘은 일반 미콘에 비해 

비싸   욛만으  수 원의 공

사비 절감 등 경제웂 효과를 게 된다

 설명 다.

최근 다른 미콘 체 두 곳  환경

부에 2단계 인증 신청을 한 것으  알

졌다. 미콘 계에 는 유진기 을 

욢으  친환경 제품 개  경쟁이 본

될 것으  전 다.

  안대규  기자  powerzanic@hankyung.com 

공장·창고 등 지붕 마감재 출시

대형사 중 유일하게 저탄소 인증

신일전  듀얼 동칫솔  출시

생활가전기  신일전욡가 치

와 욜몸을 편리 게 관리할 

수 욝는 듀  욡동칫솔(사진)

을 6일 출 다.

이 제품은 양방향 욡동 전 

칫솔 헤 를 웂용해 치과협

에  권장 는 칫솔질을 손쉽

게 현할 수 욝  돕는다. 

두 개의 칫솔 가 치  팎을 동 에 닦

주기 때문에 치간, 치 , 욜몸 사이 

이  는 곳까  세정 는 것은 물론 욜

몸 사  가능 다. 미  듀폰사의 

칫솔 를 사용 다.  

 윤희은  기자  soul@hankyung.com 

박원찬 동구전자 회장이 경기 성남 본사에서 커피머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.  이정선  기자 

소형 인스턴트 판기 개발

삼성전  OEM 공급 성장 발판

중국산 공세 기술 개발로 극복

러시아·미국 등 40여국 수출

버튼만 누르면 30초내 커피 추출

전 동 커피머신으로 제2 도약

간단한 피부테스트로 시

전용 플랫폼에 고민 입

선택할 제품 조합 알 줘

화장품 DIY세트 내놓은  코스모마이징

10여 가지 피부 고민에 맞춰 … 162개 ‘나만의 화장품’ 제공


